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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경전철 건설반대 시스템 전면도입을 지지하는 장애우 인 선언문BRT 100 >

교통약자 배려하는 지상 교통 시스템 
전면도입을 촉구한다BRT .

우리는 오늘 대전시가 정치적 압력과 시민사회의 요구 사이에서 소모적인 눈치보기
를 중단하고 장애우와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, 
교통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. 
대전시가 시민을 감동시키는 민본행정을 주창한 지 년이 지났다 그 세월동안 우2 . 
리 사회의 소수자로 살아온 우리는 그러나 대전시 행정의 어디에서도 우리 소외계층
을 감동시키는 행정을 경험하지 못했다. 

도시철도 호선에 이은 호선 건설 결정 역시 시민을 감동시키지 못하기는 마찬가1 2
지다.
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경전철은 차량만 적게 달고 다니는 것일 뿐 지하터널과 고
가도로를 주로 채택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게 매우 불리한 시스, 
템이다 이러한 경전철이 건설된다면 우리 중증 장애인들은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. 
도 대중교통을 타는 것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. 

우리는 우리와 같은 신체조건이나 기력이 약한 사람들까지도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
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대전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한 지역에서 맛뵈기로 도. 
입되는 것이 아니라 대전 모든 곳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별다른 불편함 없이 이동
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바란다. 

시스템은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BRT . 
탄 채 버스에 탈 수 있고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었다 차량이동시에도 우리 버스보, . 
다 안정성이 있어 편안함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다.
우리는 이런 버스가 대전에 도입되기를 바란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복지서비스가 . 

제공되는 그런 버스가 우리에게 도시에서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해줄 것이기 때문
이다.

대전시가 우리들의 열망을 외면한 채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호선 경전철 건설을 2
강행한다면 대전의 장애우들은 일치 단결하여 이를 저지할 것이다.
조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고도 더 많은 건설비와 운영적자를 부담해2

야 하는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대전시와 시의회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경전철 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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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건설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.
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행정가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더 이상 , 
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전시장은 정치적 압력과 시민사회의 요구사이에서 타협 하려. 
할 것이 아니라 만 대전시민의 경제와 환경 복지를 고루 증진하는 시스템의 140 , BRT 
전면도입 결정을 하루속히 해야 할 것이다.

구멍 뚫린 독에 국민의 혈세를 끝없이 집어넣어 재정을 탕진하는 대신 시민들이 편
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복지서비스를 증진하는 데 소중한 재원을 사용하
기를 권고한다.
대전의 정치권은 국가재정 탕진하고 시민부담 가중시키는 경전철 건설을 즉각 포기
하고 시스템을 대전시 전역에 조속히 도입하라, BRT .

2004. 5.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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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첨 / 이후 각계 릴레이 지지선언 일정

경전철 건설을 반대하고 시스템의 전면도입을 요구하는 각계의 지지선언은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될 BRT 
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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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전철 반대 시스템 전면도입을 요구하는 BRT ￭ 운수종사자 선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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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전철 반대 시스템 전면도입을 요구하는 BRT ￭ 청소년 선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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